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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우서
2025년 2월호(통권 117호)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878~1879년 천주교 박해 체험자 이 마르타의 회고를 다시 읽다 (3) 

- 구술자 이 마르타와 그의 아들 김중묵에 대한 내용 소개 -

필자는 지난 두 번(116~117호)에 걸쳐 이전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회고(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1878년 

리델 주교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1879년 드게트 신부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거

나 옥중에서 치명(致命, 순교)한 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구술 자료는 1935년 당시 79세[1857

년생]였던 ‘이 말다’[마르타]의 구술[아들 김중묵이 필기]을 수록한 「박해의 전반생(前半生)을 회고함」[『가톨릭청년』 

28호(1935년 9월), 82~94쪽]입니다. 

1878년 리델 주교 체포와 연관되어 용인 소우리[현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우명동]에서 이 마르타의 부

친인 이석교(李錫敎) 요한 사도와 이 마르타의 오빠들인 이성일 토마스, 이성현 레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치

명했는데, 이들은 『우포청등록(右捕廳謄錄)』에 나오는 이석교(李石敎), 이선일(李善一), 이덕순(李德純)과 동일 인

물로 보입니다. 

1878년 음력 1월 안성에서 체포된 이병교(李秉敎, 레오. 1879년 드게트 신부와 같이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옥사함. 

이 마르타의 이모부)의 딸과 사위(리델 주교의 옥중수기와 『우포청등록』에 나옴)는 이 마르타의 이종사촌과 그 남편임

이 그 구술에서 확인됩니다. 이종사촌의 남편은 ‘금수정 김씨’인데 영평(永平) 지역[현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일대]

에 자리를 잡은 구(舊) 안동김씨를 가리킵니다.   

‘리델 주교의 옥중수기’(1878.10.20) 중 이[병교] 레오의 딸 관련 내용(A-MEP, Vol.580, f.422)



이석교 삼부자가 용인 소우리에서 체포되었을 때 집과 재산이 몰수된 이 마르타 가족은 서로 헤어

져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마르타는 용인현 이방에게 보낸 관졸에게 붙잡혀 이방의 집에서 1

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모친과 연락이 닿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후 드게트 신부와 그의 복사 이경

빈(李景彬 요한. 이병교의 아들, 이 마르타의 이종사촌)을 만나 공주 신부댁에 거주하다가 드게트 신부 일행과 

함께 1879년 5월에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공주 감옥에 갇힌 이 마르타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었지만 1880년 2월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르타의 구술을 통해 1878~1879년 선교사제와 신자들의 체포라는 역사 현장 속에서 이 마르

타 가족과 신자들의 체포와 치명, 그 자신의 옥중 생활과 석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선교사제의 서한과 후대의 증언록, 관변 측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이 구술 내용이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마르타와 그의 아들 김중묵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 석방 이후 1935년 구술 시기까지 이 마르타의 인생 역정 

이 마르타 회고의 마지막 부분[『가톨릭청년』 28, 91~74쪽]에는 1880년 1월 1일(양력 2월 10일) 공주 감

옥에서 풀려난 후 1935년 구술 당시 시점까지 살아온 55년간의 인생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마르타는 신자들이 살고 있는 논산 강경이로 길을 떠났는데, 다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험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강경이로 내려온 이 마

르타는 거기서 휴식을 취한 후 전라도 다리실 이 요한 집에 가서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보호자가 

된 이 요한을 따라 배재, 먹방이 지역으로 이사했고, 1881년에 평택 머리아에 살던 모친과 만나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1883년 그의 나이 27세 때에 모친의 주선으로 안동김씨인 김상암(金相闇) 도마[토마

스]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이 마르타 부부는 서울 난동 블랑 주교댁에 이사 오면서 비교적 순탄한 삶

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교댁 하인[복사]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 김

중묵(金重黙)이 1886년 3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인 6월 21일 남편 김상암이 전염병

『우포청등록』 27책 7a~7b - 김학경 요한과 이큰아기 안나[이병교의 사위와 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나이 30세에 과부가 된 이 마르타는 갓난 아들과 함께 둘만 남게 되었지만, 친정이나 시댁 모두 도

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마르타 스스로가 삯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고, 계

속해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양지 배마실과 안성 바울의 이종사촌 이 요한 집에서 몇 

해를 살았는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난리를 피해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에 방 하나 얻어

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마르타가 전염병에 걸리자 집주인에게 쫓겨나 남산 밑에 움막을 짓고 살

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으로 병이 나은 후에도 움막에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 품삯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불쏘시개로 쓰려고 소나무에 붙어있는 삭정이[말라 죽은 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실족해서 어깨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개신교 병원인 제중원에서 무료 치료

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과 같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우고개[하우

현]에서 7년, 용인 오산[오산수]에서 2년, 안성읍내에서 20년을 살고 다시 원산으로 이사해서 구술할 때

까지 10년을 살았다고 구술했습니다.

이 마르타의 아들이자 구술 기록자 김중묵 마르코 - 안성본당과 안법학교 발전에 공헌

이 마르타는 1935년 진술 당시 79세였으므로 역산하면 1857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866년 이전 시기부터 1870년대까지 자신과 가족이 겪었던 천주교 박해 과정을 구술했고, 1880년 석

방 이후 자신의 삶[결혼과 아들 출산, 남편 사망, 병고와 사고, 이사 다녔던 곳(교우촌, 본당지역)]을 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격변기의 천주교회 사정과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박해가 중지된 

뒤에도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고달프게 살았던 신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타에 대한 

다른 기록[관변, 교회]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의 아들 김[중묵] 마르코와 관련하여 선교사제의 서한에

서 한 번 확인됩니다. 

안성본당 초대 주임이었던 공베르 신부의 1907년 1월 31일 사목서한[뮈텔문서 1907-14]에 “마르타

의 아들 김 마르코”가 서울로 올라가는 김에 신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수원교회

사연구소 편찬, 『공베르 안토니오 신부 자료집』, 천주교수원교구 안성성당, 2024, 128쪽] 여기에 나온 마르타는 ‘김

중묵의 모친 이 마르타’로 보입니다. 늦어도 1907년 이전에 이 마르타와 김중묵 모자가 안성 지역에 정

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김중묵 말구[마르코]가 1926년 원산으로 이사하기까지[『경향잡지』 599호

(1926.10.15.), 451~452쪽] 이 마르타가 아들과 함께 20년간 이상 안성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중묵은 안성본당 주임 공베르 신부를 보좌하면서 20년간 안성본당과 안법학교[1909년 개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신자입니다. 김중묵은 동아일보[1920년 창간]의 수원지국 관내 안성분국의 분

안법학교후원회 회장 김중묵 - 『동아일보』 1146호(1923.10.18) 4면.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6호 원고 모집 (마감 연기) 

- 투고 마감일 : 2025년 1월 31일 (2월 15일까지 연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를 거치는 정규 학술논문 이외에 보고서, 서평, 자료 소개[해제], 번역문 등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

식의 글과 자료도 『교회사학』에 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

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이었다가 1921년에 사임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동아일보』 234호(1921.4.19) 1면.] 1923년 안

법학교가 재정난으로 폐교될 위기에 처해지자 김중묵을 비롯한 신자들과 안성주민들이 뜻을 모아 기부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중묵이 모금위원 3인 중 한 명으로, 나중에는 후원회장을 맡아 안법학교의 재

정난을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동아일보』 975호(1923.4.30) 3면과 1146호(1923.10.18) 4면.] 1924

년에는 안법학교의 생도감(生徒監)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동아일보』 1232

호(1924.1.12.) 3면.] 이러한 김중묵의 활동에 대해서는 수원교회사연구소가 2024년에 편찬한 안성 자료집 

1~2(『안성본당 자료집』·『공베르 안토니오 신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집에 대해서는 상교우서 111호

(2024년 8월호) 참조할 것] 

이 마르타의 아들 김중묵(마르코)은 외할아버지와 외숙부 2명이 순교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홀몸이 된 신심 

깊은 모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 선교사제 공베르 신부를 도와 안성본당과 

안법학교 발전에 기여했고, 모친의 구술을 기록하여 귀중한 사료를 후세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천주교사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자료가 발굴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상교우서 지면을 통

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바로잡습니다 

『상교우서』 111호(2024년 8월호) 4쪽.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의 간행 과정」 

두 번째 문단 6~7째줄 “1886년판 ‘십이단’은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에 소장된 

『텬쥬셩교십이단』이 1886년 간행된 초판본으로 보입니다.”에서 ‘초판본’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울산대학교 노경희 교수

님이 파리외방전교회 ‘프랑스 아시아연구소(Irfa)’에서 직접 촬영하신 1886년판 『텬쥬셩교십이단』을 확인한 결과 초판이 

아닌 ‘즁간’(重刊)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판이 언제 출간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며, 향후 연구주제입니다. 귀

한 자료를 보여주신 노경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천주성교십이단』 관련 내용을 더 조사하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